
1.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(막 14:66-72)

	 (1)	잡혀가시는	예수님을	따라	대제사장	가야바의	뜰까지
	 	 온	베드로는	그곳에서	대제사장의	여종과	함께	있던
	 	 무리	앞에서	예수님을	3차례나	부인했다.
	 	 세	번째에는	예수님을	저주하고	맹세까지	하며
	 	 강하게	부인했다.
	 	 (막	14:66-71)

	 (2)	그때	닭이	두	번째	울었고,	베드로는	닭이	두	번
	 	 울기	전에	세	번	나를	부인하리라	하신	예수님의
	 	 말씀이	기억나	울었다.
	 	 (막	14:72)

2. 빌라도의 심문(막 15:1-15)     

	 (1)	당시	로마가	유대인들에게	사형	집행권을	주지
	 	 않았기	때문에	산헤드린	공회는	예수님을
	 	 합법적으로	죽이기	위해	빌라도에게	끌고	가	법정에
	 	 세웠다.	예수님은	빌라도의	“네가	유대인이	왕이냐”
	 	 라는	질문만	답하시고	침묵하셨다.
	 	 (막	15:1-5)

	 (2)	빌라도는	유대인들이	예수님을	시기해	고발했다는
	 	 것을	알고	유월절	특별사면으로	예수님을	놓아줄	것을
	 	 권했다.	하지만	대제사장들은	무리를	충동하여	예수님을
	 	 십자가에	못을	박고	바라바를	놓아	주라고	했다.
	 	 (막	15:6-1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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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요말씀강해

	 (3) 빌라도는	유대	지도자들의	환심을	사기	위해	예수님이

	 	 무죄임을	알고도	예수님을	십자가에	못	박도록	허락했다.

	 	 (막	15:12-15)

3. 예수님을 희롱한 군인들(막 15:16-20)

	 (1)	군인들은	예수님을	총독의	관저로	끌고	가서	자색	옷을

	 	 입히고	가시관을	씌우며	“유대인의	왕이여	평안할지어다”

	 	 라며	조롱했다.

	 	 (막	15:16-20)

4.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(막 15:21-32)

	 (1)	당시	십자가	처형을	받는	죄인은	자신이	달릴	십자가를

	 	 처형	장소까지	메고	가야	했다.	그런데	심한	매질을	당한

	 	 예수님은	도저히	십자가를	질	수	있는	상태가	아니었다.						

	 	 군인들은	지나가던	구레네	사람	시몬에게	십자가를

	 	 대신	지고	가게	했다.	그런데	이후	시몬의	아들	루포는

	 	 교회의	지도자가	되었고,	루포의	어머니도	사도	바울의

	 	 사역을	돕는	조력자가	되었다.

	 	 (막	15:21-23)

	 (2)	로마	군인들은	시편의	예언대로	예수님의	옷을	제비를

	 	 뽑아	나누어	가졌다.	대제사장과	지나가던	자들은

	 	 두	명의	강도와	함께	십자가에	달리신	예수님을	바라보며

	 	 욕하고	조롱했다.	

	 	 (막	15:24-32)


